
2020년 4월 6일(월) 배포시

하호정 KDI국제정책대학원 홍보팀장
(044-550-1003, hjha@kdischool.ac.kr)

2020년 4월 6일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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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프리존 4월 6일자,「서초갑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, 

'부정수급자' 8000만원 부당수령 적발 사실 확인」

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4월 6일 뉴스프리존은 해당보도에서 서초갑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가

KDI국제정책대학원 재직 시 8,000만원을 부정 수급하여 감사원의 반환 

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바

로잡습니다.

<KDI국제정책대학원 입장>

□ KDI국제정책대학원(이하 ‘대학원’)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(2019. 4.1~4.25)

에서 대학원과 KDI(이하 ’본원‘) 간 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

‘본원-대학원 교류 촉진방안’의 보상이 과도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,

해당 수당이 부당수령이거나 해당 교원으로부터 반환 조치한 사실이 없음.

○ 다만 감사원은 ‘본원-대학원 교류 촉진 방안’을 교수 본연의 업무수

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,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

않도록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, 이에 따라 

2019년 12월 30일부로 해당 촉진방안이 폐지되었음.



2

□ 또한 기사에서 “김준경 원장 재임시 (본원 연구진)9명의 (대학원으로)

재취업이 이뤄져 ‘특혜채용’ 의혹이 제기되었다”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

전혀 사실이 아님.

□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정 없이

대학원 교원과 본원 연구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

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.


